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졸업이란 단어가 이제 눈앞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언제쯤부터 일까?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고 학교 가는 길도 벅차기만 했던 게 엊그제 같기만 한데…
분명 잘못된 선택인 것이라 생각도 했던 것 같기도 하다 .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학교 가는 길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무엇이 이토록 나를 즐겁게 해준 것 일까?

일학년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선배언니 세분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동아리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셨다.  

 봉사점수가 대학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셨다.

나는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라 봉사 점수란 말에 친구랑 덥석 동아리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냥 봉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사물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많이 놀랐었다. 사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친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하기로 했던 거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

처음 장단을 배울 때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다.

내가 머리가 나뻐서 인지 외우는게 너무 힘들기만 했다.  

그래서 한동안 단실 근처에만 가도 숨이 턱턱 막히기만 했다.

탈퇴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이왕 시작한거 끝을 보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열심히 외우고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일년이 지나고 나는 2학년이 되어있었고 나에겐 어색 하기만한 1학년 후배가 들어왔다.

1학년 땐 못 해서 혼나고 2학년 때는 1학년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혼났다.

내가 도대체 이애들 때문에 왜 혼나야 되나 생각도 했지만 분명 작년엔 선배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란 생각에 쓴 웃음만 나왔다.

이제는 또 다시 일년이 지나 난 3학년이 되어 있고 1학년은 어느새 2학년이 되어버렸다.

시간은 정말 무섭도록 빨리 지나는 것 같다.

분명 내가 계속 일학년 일 것만 같고 선배들이 앞에서 알려주고 지도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선배가 되어 있고 후배들은 우리를 잘 따라와준다.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동아리가 싫기도 했지만 지금은 나에게 학교 갈 즐거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동아리이다.

물론 나와 함께 지내온 친구들과 못난 나를 잘 따라와주는 동생들이 너무 고마울 뿐이다.

이제 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8개월 정도?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8개월이 턱없이 짧은 시간이란 것을 안다.

우리는 1학년 때 여기 저기 놀러 다녔지만 작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2학년 애들이 우리 때처럼 많이 놀러 다니지도 못해서 아쉽다.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안정을 찾았으니 지금 새로 들어온 1학년들과 1년을 함께 지낸 2학년들과 3년을 함께 지낸 내 친구들과 우리에겐 마지막이 될 이 고3 마지막의 추억을 열심히 만들어 볼 거다.

아무리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 학교에 다니면서 보다는 자주 못 만나고 잘 챙겨주지도 못 할거다.

솔직히 나는 지금이 마지막이란 생각을 한다.

분명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면 지금 동생들은 우리를 잊고 지낼 것 이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실이 슬프단 것을 알기에 지금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것이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짜증 나겠지만 나중에는 웃고 떠 들 수 있는 그런 멋진 마지막 장식을 지금부터 열심히 가꿀 것이다.

비록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이 4-H 라는 이름 앞에 서로가 서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